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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유가, 다시 55달러 향해 돌진!
WTI 54.60달러에 Brent 53.27달러 … Dubai유도 47.26달러로 급등

6월1일 국제유가는 미국의 중간유분 공급차질 우려 및 여름철 태풍 도래 임박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급등했

다.

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, NYMEX의 미국 서부텍사스 중질유(WTI) 선물유가는 전일대비 배럴당 2.63달러 상

승한 54.60달러, IPE의 Brent 선물유가는 2.54달러 상승한 53.27달러에 거래가 종료됐다.

두바이(Dubai) 현물유가도 전일대비 0.64달러 상승한 47.26달러를 형성했다.

국제유가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 달러/bbl)

구    분 5/27 5/30 5/31 6/01

현

물

Dubai 46.54 46.99 46.62 47.26

Brent 47.85 - 49.42 50.30

WTI 51.67 - 52.12 54.53

Oman 47.56 47.78 47.69 48.45

Tapis 50.14 50.67 50.58 51.56

NYMEX
선물(WTI)

7월 51.85 - 51.97 54.60

8월 52.36 - 52.75 55.42

환율(원/달러) 1012.20 1012.20 1016.90 1020.50

+ 적용환율은 전신환 매도 기준

미국에서 여름철 휘발유 성수기에 대비해 정유기업들이 휘발유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난방유, 디젤 

등을 포함한 중간유분 수급이 타이트해질 것이라는 시장불안감이 제기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다.

또 일부 분석가들이 제기한 대서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태풍시즌의 도래 임박 및 생산차질 우려도 급등에 영

향을 미쳤다. 분석가들은 태풍 내습기간을 6-11월로 전망하고 있다.

<화학저널 2005/06/02>


